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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세청이 한-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

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,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

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

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.

    *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: '18년 1/4분기(184건) → '19년 1/4분기(7건)

□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

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

위해서는 선적지․도착지․경유지가 표시된 ‘통과선하증권’을 

제출하거나,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

다는 선사(항공사)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‘비가공증명서’*를 

제출해야 했다.

     * (비가공증명서) 해당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됨을 증명

하는 서류

ㅇ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‘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

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’로 폭넓게 인정

된 덕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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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특히,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

경유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,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

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

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.

□ 관세청은 앞으로도 양자․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

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한-아세안 FTA 협정문(직접운송관련 규정)

1. (직접운송 정의)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

송된 상품에 적용되며,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대우

의 요건을 충족한다.

  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

당화 될 것,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, ③ 하

역,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

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

2. (직접운송 증빙서류) ① 통과선하증권, ② 원산지증명서, ③ 상업송장 사본, 

④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  


